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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의한 노동자 손배가압류, 즉각 철회하라

2011년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임원에 대해 법원이 
재차 ‘유죄’ 판결을 했다. 19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남동희)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임직원 4명에 각각 징역 6월에서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10년 넘게 겪고 있는 노조파괴로 인한 고통에 비해 형량이 매우 
가볍다. 임원 일부만이 기소된 점도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원청에서 하청업체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은 것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임은 분명하다. 이번 판결을 받기까지, 계속되는 노조파괴 
속에서도 굳건히 버티며, 긴 소송을 이겨내고 있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 
조합원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노조파괴는 ‘범죄행위’다. 발레오만도, 유성기업, 갑을오토텍지회까지 세 명이나 구속되어 
실형을 살았다.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기획한 창조컨설팅 대표도 구속되었다. 개입 및 
배후지시자로 지목된 현대차 임직원도 거듭 ‘유죄’판결을 받았다. 

기업의 ‘범죄행위’로 기획된 ‘손배가압류’는 여전히 건재하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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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된 40억원의 손배가압류 사건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갚을 수 없는 
금액임을 알면서도 ‘노조파괴’라는 목적하에 기획적으로 청구되었음에도, 2016년 2심에서 
10억여원이 선고되었다. 현재 지연이자만 11억원을 넘어서, 총 21억원에 육박하고 했다. 
노조파괴가 ‘유죄’임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유성기업 측이 40억여원을 그대로 항소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외에도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청구도 추가 제기했다. 
유성기업은 교섭에서 손배를 비롯한 민형사소송을 조건으로 걸고 노조의 권리를 
양보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기업의 ‘범죄행위’에 따른 손배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기업이 자정능력이 없다면, 
정부와 국회가 나서 기업범죄에 따른 손배청구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사건을 해소하도록 
속히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언제까지 노동자가 스스로 기업의 범죄를 입증하고, 투쟁으로 
이겨내야 하는 상황을 방관할 것인가.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범죄행위’로부터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적극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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